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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2)

현대 사회는 빠른 변화와 수많은 경쟁으로 인해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 스트레스가 증가함으로써 인간의 삶에 깊

은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치유 프로

그램들이 개발되고 있다(문수희 외, 2022). 치유 분야에서

도 대표적인 치유농업은 2020년 3월에 ‘치유농업 연구개

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치유농장’, ‘동
물치유’, ‘원예치유’, ‘곤충치유’, ‘산림치유’, ‘식물치유’, 
‘텃밭치유’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문수희 외, 2022; 박연

진, 2017). 치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반면 치유농장에

서 활용하는 식재료와 치유음식에 대한 뚜렷한 인식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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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consumer awareness and preferences for healing foods in order to develop 
a healing foods program.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perception types, characteristics (concepts), types, and 
needs of rural healing food programs across different generations. The perception type of healing food was measured 
using 35 items across 9 categories, while the concept (characteristics) of healing food was assessed with 34 items. 
Additionally, the types of healing food were evaluated with 47 items, and the demand for rural healing food content 
was analyzed with 39 items across 4 categories. Participants were classified into Generation Z (born 1996–2010, n=128), 
Millennials (born 1980–1995, n=256), Generation X (born 1965–1979, n=260), and Baby Boomers (born 1946–1964, 
n=356). According to the correspondence analysis, Gen Z and Millennials show greater interest in preferences such 
as meat, fried foods, and desserts, while Generation X and Baby Boomers are more focused on traditional and health-related 
products, including seafood, fresh vegetables, and kimchi. The needs assessment for developing a rural healing food 
program indicated that the need for ‘eating’ is greater than that for ‘making’ across all generations, with Gen Z 
demonstrating more interest in experiential content than other generations.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healing food 
manufacturers should develop and promote differentiated and diverse menus tailored to each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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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콘텐츠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지역 특색을 

알릴 수 있는 ‘음식’은 관광객이나 일반 소비자들이 요구하

고 있는 대표적인 소재이며, 문화 형성에 매우 중요한 자원

이다(박연진, 2017).  
치유음식의 정의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았지

만, 치유와 음식의 합성어로 스트레스 해소와 심신의 일상 

회복,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는 음식으로써 신체뿐만 아니

라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Song et 
al. (2024)에 따르면 웰빙음식이나 건강식과 유사할 수 있

겠지만 문화적과 사회경제력 요인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

다고 하였다. 치유음식에 대한 인식도를 성인 대상으로 조

사하였는데, 3가지 유형(신체적 건강, 정서 안정 및 재료와 

조리과정)을 중시하는 것으로 분류하였고, 이는 소비자들

이 요구하는 치유음식의 형태와 서비스 등에 맞춰 제공해

야 한다고 보고되었다(Song et al., 2024). 치유음식 관련 

선행연구는 산림치유관광의 지역특산식품을 활용한 치유

음식 연구(박연진, 2017), 도시지역 성인 대상 농촌치유관

광 음식 특성 선호도 조사(박영희 외, 2016), 임산물 기반형 

치유음식 연구(육진수, 김경임, 2022) 등이 수행되었다. 이
전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음식의 제한된 자원과 대상

을 기반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세대별 또는 인구 사회

학적 요인을 바탕으로 진행한 연구는 아직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어사전에서는 ‘세대’를 ‘동시대에 사는 공통되

는 의식을 가진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구본현, 이윤석, 2021). 최근 빠른 시대변화의 흐름에

서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MZ세대(1980~2010년생)
는 2022년 통계청 기준 인구 비율은 32~34%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이들의 특징은 차별화되고 독특한 사고와 욕구

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이수진, 조성순, 2022; 김지

영, 2021). COVID-19로 인한 통제와 불안에 따라 음식 맛

과 새로움에 소비 가치를 두며, 유행에 민감하고 개성을 표

출하므로 이 세대들의 치유 음식에 대한 인식과 요구도 또

한 다른 세대와는 차이가 클 것으로 보인다(이수진, 조성

순, 2022). 따라서 기성 세대는 축적된 전통적 치유 방식을 

선호하는 반면, 젊은 세대는 새로운 트렌드와 과학적 근거

를 기반한 건강식품을 더 선호하는 등 치유음식에 대한 인

식과 선호도는 세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

기 때문에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선행연구들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세대간 

인식과 선호도를 조사해 치유음식의 의미와 접근 방식에 

대한 다양성을 포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세대별로 Z

세대, 밀레니얼, X세대 및 베이비부머로 구분하여 치유음

식에 대한 인식유형, 특성(개념), 종류 및 농촌 치유음식 프

로그램 요구도 등을 비교 분석하여 세대별 인식 차이를 도

출하고 맞춤 영양 교육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치유음식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세대별로 치

유음식 인식유형 및 콘텐츠 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온

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024년 6월 5일부터 12일

까지 7일동안 전국 만 20세부터 7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상자 선정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활용하고, 성, 연령, 지역별로 인구비

례할당에 맞게 구성하여 설문에 응할 대상자를 선발하였

다. 서울을 비롯해 5개 광역시 및 시도 지방에서 거주하는 

도시와 농촌 지역의 대상자를 선발하였고, 성별 비율은 남

성(49.6%)와 여성(50.4%)이었고, 20세~59세(60%)와 60
세~79세(40%)의 연령비율로 구성하였다. 결과 분석을 위해 

응답자의 세대별 구분은 Z세대(1996~2010년, n=128), 밀
레니얼세대(1980~1995년생, n=256), X세대(1965~1979
년생, n=260), 베이비부머세대(1946~1964년생, n=356)
로 분류하였다. 

2. 설문 도구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위해 설문문항을 작

성하였고, 선행연구(Song et al., 2024)와 전문가 자문 등

을 바탕으로 세대별 치유음식에 대한 인식이 치유음식 프

로그램 개발시 필요한 요인들은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치유

음식 인식 유형 9가지 유형의 35개 문항, 치유음식 개념(특
성) 34개 문항, 치유음식 종류 47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농촌 치유음식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선

행연구(박영희 외, 2016)를 바탕으로 4가지 유형의 39가지 

콘텐츠로 구성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항

목이 인식도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보통이다’
는 3점, ‘매우 그렇다’는 5점으로 질문하였고, 요구도에서

는 ‘전혀 선호하지 않는다’는 1점, ‘보통이다’는 3점,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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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한다’는 5점으로써 점수가 놓을수록 인식도와 요구도

가 높은 것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조사 대상자의 일반 사항

을 조사하기 위하여 연령, 성별, 결혼여부, 교육수준, 소득

수준 및 거주지 등으로 구성하였다.

3.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하여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 18.0, SPSS Inc., Chicago, 
IL, USA)와 XLSTAT(2024.10.24 Premium version, 
Addinsoft, Paris, France)를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의 일

반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활용하여 명목형 데이터는 빈도 및 백분율을 

구하였고, 연속형 데이터는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세대간 유의성 검정은 범주형 데이터는 교차분석을, 연속

형 데이터는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집단간 유의적인 차이가 있으면(p＜0.05), 
사후검정 중에 하나인 Duncan의 다중비교 검정을 수행

하였다. 측정도구(설문문항)의 신뢰도 확인을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또한, 치유

음식의 특성(개념)과 종류에 대해 각각 대응일치분석

(Correspondence Analysis, CA)를 실시하여 세대별로 연

관성이 높은 값들을 2차원 도표에 표시하여 차이점 등을 시

각적인 결과로 도출하였다. 치유음식의 특성(개념)과 종류

와 같은 2개 이상의 변수(요인) 데이터들의 균형을 조절하

고 표준화를 거쳐 다양한 분석 결과를 동시에 보기 쉽게 표

현하고자 다중요인분석(Multiple Factor Analysis, MFA)
를 실시하였다(Bécue-Bertaut& Pagès, 2008).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1. 표본의 인구 통계 특성

<표 1>에서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Z세대는 25.79세, 밀
레니얼은 평균 38.08세, X세대는 평균 54.19세, 베이비부

머는 평균 66.76세였다. 전체 평균연령은 50.90세로 나타

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은 전체

에서 남성 49.60%와 여성 50.40%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

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결혼여부

에 대한 응답은 미혼 비율이 가장 높은 세대는 Z세대

(95.30%)였으며, 기혼 비율이 가장 높은 세대는 베이비부

머(82.90%)였다. 전체적으로 결혼 여부에 따른 세대 차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교육수준에서 대졸 이상 비

율이 가장 높은 세대는 밀레니얼(71.10%)였으며, 고등학

교 이하 졸업 비율이 높은 세대는 베이비부머(38.20%)였
고, 세대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소득수준이 100만원 이하 소득에서는 베이비부머가 

7.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Z세대가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100~300만원 사이 소득은 Z세대에서 

100~300만 원 구간의 비율이 39.80%로 상당히 높게 나타

나며, 이는 다른 세대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반면, X세대

는 이 구간에서 13.10%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300~ 
500만원 소득은 전반적으로 모든 세대에서 높은 비율을 차

지하고 있으며, Z세대와 밀레니얼이 각각 33.2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500~700만원 소득은 X세대가 

23.1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Z세대는 10.20%로 

다른 세대에 비해 낮은 소득 비율을 보였다. 700-1000만원 

소득에 대해 X세대가 가장 높은 비율(19.20%)을 차지하

고 있으며, Z세대는 12.50%로 이 구간에서 가장 낮은 비율

을 나타냈다. 1000만원 이상 소득은 X세대가 9.20%로 가

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베이비부머가 3.90%로 가장 낮

은 비율을 보였다. 낮은 소득 구간(100만 원 이하)에서는 

베이비부머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높은 소득 구간(500만 

원 이상)에서는 X세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며, 
특히 1,000만 원 이상 소득 비율이 높았다. 이를 통해 Z세

대와 밀레니얼은 중간 소득 구간(100~500만 원)에 주로 분

포하며, X세대는 비교적 높은 소득 구간에 비율이 집중된 

것을 알 수 있었다. 

2. 치유음식 인식 유형

<표 2>는 치유음식에 대한 다양한 인식 항목을 건강, 정
서 안정감, 정서 치료회복, 정서 만족감, 섭취환경, 배경 지

식, 식재료, 감각특성, 음식 형태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분
석 결과 Z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전반적으로 인식 수준

이 낮은 편이지만, 치유음식의 새로운 경험과 편안함을 제

공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밀레니얼은 정서적 편안함과 회복을 시켜주는 치유음식에 

대한 인식이 높고, 감각적 요소와 유행에 대한 민감도가 다

른 세대보다 높았다. X세대는 치유음식의 활력과 안정감

을 중시하며, 섭취 환경와 감각적 품질에서 긍정적인 인식

을 하고 있었다. 베이비부머는 대부분의 인식 유형에서 가

장 높은 평가를 보였으며, 특히 치유음식이 정서적 안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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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구분

전체
p-value1)

Z
(1996~2010)

n=128

밀레니얼 

(1980~1995)
n=256

X 
(1965~1979)

n=260

베이비부머

(1946~1964)
n=356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연령(평균, 표준편차) 25.8d 2.6 38.1c 4.6 54.2b 4.4 66.8a 4.9 50.9 15.3 <0.0012)

성별

0.790 남성 66 51.6 132 51.6 124 47.7 174 48.9 496 49.6
 여성 62 48.4 124 48.4 136 52.3 182 51.1 504 50.4

결혼여부

<0.001
 미혼 122 95.3 113 44.1 37 14.2 13 3.7 285 28.5
 기혼 4 3.1 138 53.9 200 76.9 295 82.9 637 63.7
 기타(사별, 이혼 등) 2 1.6 5 2.0 23 8.8 48 13.5  78  7.8

교육수준

<0.001
 고등학교 졸업 이하 18 14.1 24 9.4 59 22.7 136 38.2 237 23.7
 전문대 재학/졸업 15 11.7 44 17.2 40 15.4 20 5.6 119 11.9
 대학교 재학/졸업 91 71.1 160 62.5 127 48.8 147 41.3 525 52.5
 대학원 재학 이상 4 3.1 28 10.9 34 13.1 53 14.9 119 11.9

소득수준(단위: 만원)

<0.001

 ≤100 7 5.5 15 5.9 16 6.2 27 7.6  65  6.5
 100~300 51 39.8 52 20.3 34 13.1 92 25.8 229 22.9
 300~500 37 28.9 85 33.2 76 29.2 105 29.5 303 30.3
 500~700 13 10.2 49 19.1 60 23.1 67 18.8 189 18.9
 700~1,000 16 12.5 42 16.4 50 19.2 51 14.3 159 15.9
 ≥1,000 4 3.1 13 5.1 24 9.2 14 3.9  55  5.5

거주 지역

0.467
 수도권 70 54.7 141 55.1 124 47.7 170 47.8 505 50.5
 대도시 18 14.1 36 14.1 38 14.6 51 14.3 143 14.3
 기타 40 31.3 79 30.9 98 37.7 135 37.9 352 35.2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1) 교차분석에 의한 유의확률, 2) 일원배치분산분석에 의한 유의확률
a-d 서로 다른 문자는 Duncan의 사후검정 결과 α=0.05 수준에서 집단간 유의적인 차이가 있음(a>b>c>d)

차원 내용
Z 밀레니얼 X 베이비부머 Total p- 

value1)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건강
(α= 

0.807)

치유 음식은 기력을 회복하고 기운을 차리게 해
주는 음식이다. 4.08 0.78 3.99 0.75 4.08 0.70 4.10 0.67 4.07 0.72 0.292

치유 음식의 성분과 효능 보다는 “이 음식을 먹
어서 앞으로 건강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나
를 치유하는 것 같다.

3.65b 0.96 3.70b 0.90 3.75ab 0.83 3.89a 0.78 3.78 0.86 0.010

치유 음식은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음식이다. 3.80 0.85 3.82 0.78 3.97 0.68 3.93 0.68 3.90 0.73 0.059
치유 음식은 아플 때 치료와 회복을 돕는 음식
이다. 3.77 0.85 3.79 0.74 3.82 0.79 3.87 0.75 3.82 0.77 0.496

치유 음식은 건강을 유지, 증진시켜주는 음식이다. 3.92 0.84 3.90 0.74 3.99 0.69 4.04 0.68 3.98 0.72 0.090
치유 음식은 영양적으로 훌륭하게 균형 잡힌 음
식이다. 3.77 0.91 3.77 0.82 3.77 0.77 3.84 0.76 3.79 0.80 0.560

소계 3.83b 0.66 3.83b 0.54 3.90ab 0.54 3.95a 0.51 3.89 0.55 0.041

<표 2> 세대별 치유음식 인식 유형

>> 뒤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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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내용
Z 밀레니얼 X 베이비부머 Total p- 

value1)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정서 – 
안정감
(α= 

0.826)

치유 음식을 먹으면 차분함과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된다. 3.70 0.83 3.73 0.84 3.78 0.77 3.79 0.76 3.76 0.79 0.632
치유 음식은 지치거나 힘들 때 먹으면서 나를 휴식하게 하는 음
식이다. 3.80 0.87 3.82 0.85 3.86 0.81 3.85 0.77 3.84 0.81 0.887

치유 음식을 먹으면 보살핌 받는다는 느낌을 받는다. 3.63b 0.95 3.67b 0.86 3.85a 0.77 3.89a 0.73 3.79 0.81 <0.001
치유 음식은 내가 키우거나 채집한 식재료를 쓰거나 식사 준비 
과정에 참여하여 먹을 때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3.41ab 1.03 3.30b 1.02 3.56b 0.90 3.78a 0.79 3.55 0.93 <0.001

치유 음식은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음식이다. 3.70ab 0.87 3.59b 0.86 3.79a 0.79 3.82a 0.74 3.74 0.81 0.003
치유 음식은 조리와 식재료에 정성이 많이 들어가야 한다. 3.65b 1.02 3.62b 0.95 3.93a 0.82 4.02a 0.67 3.85 0.85 <0.001

소계 3.65b 0.68 3.62b 0.65 3.80a 0.60 3.86a 0.54 3.75 0.61 <0.001

정서 – 
치료 및 
회복
(α= 

0.764)

치유 음식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서적으로 힘들어진 사람을 
회복 시키는 음식이다. 3.80 0.86 3.84 0.81 3.85 0.79 3.88 0.73 3.85 0.78 0.772

치유 음식은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적 문제를 겪는 사람의 
치료와 회복에 도움을 주는 음식이다. 3.66ab 0.95 3.57b 0.87 3.69ab 0.81 3.78a 0.74 3.69 0.83 0.017

소계 3.73 0.82 3.70 0.74 3.77 0.74 3.83 0.66 3.77 0.72 0.165

정서 – 
만족감
(α= 

0.832)

치유 음식을 먹으면 나에게 보상을 주는 느낌이 든다. 3.78 0.88 3.81 0.80 3.88 0.74 3.90 0.71 3.86 0.77 0.273
치유 음식은 고급스러워서 먹을 때 즐겁고 만족스러운 음식이다. 3.22b 1.03 3.28ab 0.95 3.31ab 0.93 3.42a 0.86 3.33 0.93 0.120
치유 음식은 외관과 맛이 훌륭해서 감각적인 즐거움과 만족감
을 주는 음식이다. 3.44 0.97 3.36 0.94 3.31 0.90 3.38 0.82 3.37 0.89 0.591

치유 음식은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해 주어 즐거움을 주는 음식이다. 3.56 0.95 3.51 0.89 3.62 0.79 3.65 0.75 3.60 0.83 0.177
소계 3.50 0.80 3.49 0.72 3.53 0.68 3.59 0.65 3.54 0.70 0.312

섭취 
환경
(α= 

0.800)

치유 음식을 자연 환경에서 먹으면 치유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 3.55c 0.93 3.46c 0.99 3.75b 0.88 3.92a 0.75 3.71 0.89 <0.001
치유 음식을 내 집과 같이 편안한 곳에서 먹으면 치유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 3.87 0.83 3.75 0.85 3.81 0.80 3.87 0.79 3.82 0.81 0.309

치유 음식을 여유롭고 느긋하게 먹으면 치유 효과가 더 크게 나
타난다. 3.96 0.83 3.92 0.81 3.93 0.74 3.94 0.69 3.93 0.75 0.963

치유 음식은 나를 위해 맞춤형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3.84 0.85 3.83 0.83 3.89 0.79 3.91 0.72 3.88 0.78 0.648
소계 3.81 0.66 3.74 0.68 3.85 0.66 3.91 0.59 3.84 0.64 0.312

배경 
지식
(α= 

0.690)

치유 음식은 음식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와 스토리텔링을 갖고 
있어야 한다. 3.28b 1.08 3.25b 0.95 3.56a 0.82 3.60a 0.78 3.46 0.89 <0.001

치유 음식은 친환경적이고 도덕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3.76bc 0.89 3.67c 0.88 3.90ab 0.87 4.05a 0.76 3.88 0.85 <0.001
치유 음식은 추억과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음식이다. 3.59 0.98 3.40 0.93 3.48 0.85 3.49 0.83 3.48 0.88 0.228

소계 3.54bc 0.79 3.44c 0.70 3.65ab 0.67 3.71a 0.62 3.60 0.69 0.014

식재료
(α= 

0.821)

치유 음식은 계절감에 알맞은 신선한 제철 식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3.88c 0.88 3.94c 0.86 4.09b 0.78 4.27a 0.68 4.09 0.80 <0.001

치유 음식은 지역 특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3.55c 0.98 3.54c 0.94 3.63ab 0.88 3.78a 0.80 3.65 0.89 0.004
치유 음식은 천연 재료만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3.20b 1.04 3.32b 1.02 3.67a 0.93 3.84a 0.86 3.58 0.97 <0.001
치유 음식은 항산화물질 등 건강 기능성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3.58c 0.94 3.57c 0.89 3.75b 0.83 3.94a 0.75 3.75 0.85 <0.001

소계 3.55c 0.77 3.59c 0.74 3.78b 0.69 3.96a 0.62 3.77 0.71 <0.001

감각 
특성
(α= 

0.604)

치유 음식은 자극적이지 않고 담백한 맛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3.59bc 0.95 3.52c 0.97 3.72ab 0.86 3.85a 0.76 3.70 0.87 <0.001
치유 음식은 현대식으로 세련되고 정갈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3.43ab 0.84 3.33b 0.92 3.45ab 0.84 3.54b 0.80 3.45 0.85 0.020

소계 3.51bc 0.77 3.42c 0.79 3.59ab 0.73 3.70a 0.65 3.57 0.73 <0.001

음식 
형태
(α= 

0.789)

치유 음식은 지역 특색과 토속적인 느낌이 강한 향토 음식이다. 3.23bc 0.95 3.16c 0.95 3.34ab 0.89 3.46a 0.81 3.32 0.89 <0.001
치유 음식은 한약재와 식재료를 조화롭게 활용한 약선 음식이다. 3.29b 0.97 3.16b 0.97 3.33ab 0.90 3.49a 0.85 3.34 0.92 <0.001
치유 음식은 원재료의 맛을 살리도록 조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3.65b 0.95 3.57b 0.87 3.83a 0.77 3.95a 0.75 3.78 0.83 <0.001
치유 음식은 채소 위주로 구성되어야 한다. 3.16 0.99 2.99 0.90 3.06 0.93 3.04 0.80 3.05 0.89 0.373

소계 3.33bc 0.78 3.22c 0.71 3.39ab 0.69 3.49a 0.61 3.37 0.69 <0.001

<표 2> 세대별 치유음식 인식 유형

1) 일원배치분산분석에 의한 유의확률
a-c 서로 다른 문자는 Duncan의 사후검정 결과 α=0.05 수준에서 집단간 유의적인 차이가 있음(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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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력, 친숙함을 제공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였고, 건
강과 정서적 편안함 측면에서 치유음식의 가치를 높게 평

가하였다.
모든 세대에서 치유음식이 정서적 안정감과 건강 증진

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특히 건강이 

관련된 효과에 대해서는 높은 인식을 하고 있어, 치유음식

이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모두 이바지하는 음식으로 인식

되고 있다.
세대별로 치유음식에 대한 다양한 요구와 인식 차이가 

있으므로, 치유음식을 제공할 때 각 세대의 특성에 맞춰 정

서적 안정감, 섭취 환경, 감각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베이비부머는 다양한 치유

음식 유형을 선호하였는데, 식재료(제철 식재료), 정서적 

안정감, 감각 특성(담백한), 배경지식(스토리텔링), 음식 

형태(토속적, 원재료맛), 섭취 환경(자연환경, 여유로운) 
등을 중요시하였고, X세대와 밀레니얼과 Z세대는 섭취 환

경(여유로운, 편안한) 등을 중요시하므로 각 세대에 맞춘 

맞춤형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선행연구를 살펴

보면 혼밥족을 대상으로 레스토랑 선택 속성을 밀레니얼 

세대와 베이비부머를 비교한 결과, 밀레니얼 세대는 음식

의 품질이, 베이비부머는 고객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을 보여주었고, 세대별 다른 소비성향을 알 수 있었다

(김화영 외, 2021). 또 다른 연구에서는 베이베부머와 에코

세대(‘베이비부머세대의 자녀’를 의미)의 식행동에서 세

대간 큰 차이를 보였고, 특히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지식수

준은 세대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실천 수준

은 베이비부머가 훨씬 높고 능동적임을 알 수 있었다(박종

옥, 2018). 또한, 건강한 식품이라고 알려진 안전한 식품, 
친환경, 국내산, 지역특산물 등에 대한 요구와 관심은 베이

비부머세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세대간 차이를 고려

한 식생활 관련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하였다(박종옥, 2018). 이러한 세대간 다양한 차이를 

추후 치유 음식 콘텐츠 개발 시 적용한다면 보다 차별화되

고 각 세대의 선호도 및 기호도를 반영한 콘텐츠로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치유음식 특성(개념)

대응일치분석(correspondence analysis, CA)을 통해 Z
세대, 밀레니얼, X세대,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다양한 특

성간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나타내었다[그림 1]. 그래프는 

두 축(F1, F2)을 사용하여 데이터의 변동성을 설명하며, 축

의 값이 높을수록 그 축에서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Greenacre, 2010). 
Z세대는 그래프의 오른쪽 상단에 위치해 있어, 개방적

이고 다양한 경험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키워드로는 

‘든든한’, ‘익숙한’, ‘정갈한’, ‘요리 전문가가 만든’, ‘이열

치열의’, ‘희귀한’ ‘다양한' 등이 가까이 위치하였다. 밀레

니얼과 비슷한 소비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구매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X세대인 부모의 소비와 함께 설명할 수 있고, 
가성비가 높은(든든한) 혼밥, 1인 메뉴 한정, 작은 용량 선

호 등의 소유보다는 사용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세대이다

(남윤주, 남승규, 2022). Z세대는 감정적과 사회적 가치를 

레스토랑 선택과 이용에 적용하므로써 그들만의 소비가치

를 가지고 경제적인 소비패턴을 보였고, 똑같거나 비슷한 

식품들을 대량으로 제공받는 것보다 예술적이면서 독특

한(희귀한) 식품 종류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정
성호, 한경수, 2022). Z세대들은 대다수가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 후기 및 평점 등을 고려하므로 

다양한 이벤트와 호감이 가는 정갈한 요리 및 정돈된 인테

리어 등을 활용해 Z세대의 구매력을 높일 수 있다고 언급

하였다(김정연, 2021).
밀레니얼은 오른쪽에 아래에 위치에 있으며, ‘고급스러

운’, ‘이완되는’, ‘특별한’ 등이 위치하였다. 밀레니얼 세대

는 새로운 소비권력층으로 워라밸을 선호하고, 개성(특별

한)과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명품 등의 플렉스(고급스러운) 
소비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남윤주, 남승

규, 2022). 
X세대는 그래프의 왼쪽 하단에 위치해 있어 실용적인 

성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철식재료', ‘신선한', 
‘소화가 잘되는', ‘건강한’ 등의 키워드와 관련이 있었다. 
50대 중후반의 연령대이면서 ‘젊은 액티브시니어’인 X세

대에 대한 액티브 시니어 관광객의 관광활동에 대하여 지

역 음식 체험 및 자연경관과 건강 및 웰빙이 강조된 음식과 

연계하는 것을 매우 선호하였다(박현정, 박득희, 2023). 특
히, ‘치유(힐링)’이라는 단어가 전국 맛집의 선정 기준에 포

함되어 관련된 로컬푸드 판매점과 지역음식점 등을 많이 

방문하여 소비하고 있다(박연진, 2017). 이러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치유관광과 음식을 연계하는 전국 지역 특

산물 투어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베이비부머는 그래프의 왼쪽 상단에 위치해 있고, ‘전통

적인’, ‘영양전문가가 만든’, ‘가정적인’, ‘소박한’, ‘향토음

식’ 등의 특성이 가까이 위치하였다. 베이비부머의 행복여

행 조건을 살펴보면 음식과 쇼핑관광지는 특산물 쇼핑,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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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시장, 지역 맛집 등을 제시하였는데 향토적이면서 전통

적(전통시장)이고 지역 특색(특산물 쇼핑)을 가지면서 소

박한(전통시장과 지역 맛집) 곳을 선호하였다(김주연 외, 
2022). 

각 세대와 관련된 키워드들은 그 세대가 선호하는 가치

와 생활 방식을 반영한다. 예를 들어, Z세대, 밀레니얼은 

‘다양함’, ‘이국적인’ 키워드를 선호하며, 새로운 경험과 

개방성을 중시하였다. 반면, X세대와 베이비부머는 ‘전통

적’, ‘소박한’의 키워드를 통해 전통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오른쪽으로 갈수록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키워드

들이 분포하고, 왼쪽으로 갈수록 전통적이고 안정적인 키

워드들이 위치하였다. 예를 들어, ‘이완되는’과 ‘이국적인’ 
키워드는 오른쪽에 위치하여 열린 사고나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반면, ‘전통적’이나 ‘가정적

인’ 키워드는 왼쪽에 분포하여 더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내

었다. 이 분석 결과는 세대별로 추구하는 가치와 성향이 서

로 다름을 시사하며, 이를 기반으로 각 세대를 대상으로 하

는 마케팅 전략이나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림 1] 치유음식 특성(개념)에 대한 대응일치분석 (Z, Z세대; M, 밀레니얼; X, X세대; Baby, 베이비부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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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유음식 종류

치유음식 종류에 대한 세대별 대응일치분석 결과[그림 

2], 각 세대는 특정 식품군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며, 이를 

통해 세대별 선호 제품군의 차별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Z
세대는 그래프상에서 오른쪽 하단에 위치하며 ‘치킨류’, 
‘크런치 및 바류’, ‘디저트류’, ‘아이스크림류’ 및 ‘단맛음

료류’ 등과 가까운 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Z세대가 이러한 

식품군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 선호

할 가능성이 높은 식품군과 관련이 깊음을 시사한다. Z세

대의 이러한 소비 성향은 브랜드가 Z세대를 타깃으로 한 

튀김류 및 간식류 제품에 대한 마케팅 전략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전다솜, 정복미(2024)에서 조

사한 Z세대의 식품군별 섭취량을 보면 당류, 육류, 우유류, 
동물성 유지류, 음료의 섭취가 다른 세대에 비해 월등이 많

았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저자들은 Z세대의 당류와 음료 

섭취, 외식, 아침결식 줄이기, 과일과 채소류 섭취 늘리기 

등을 제안하며 교육과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밀레니얼은 오른쪽 상단에 위치하며, ‘고기류’, ‘초콜릿

류’, ‘분식류’ 및 ‘달지 않은 커피류 및 차류’ 등의 식품군과

  

[그림 2] 치유음식 종류에 대한 대응일치분석 (Z, Z세대; M, 밀레니얼; X, X세대; Baby, 베이비부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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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사성을 보였다. 이는 밀레니얼이 여러 식품 카테고리

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육류 및 Z세대보다 달

지 않은 식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낸다. 선행연

구에 따르면 세대별 영양 표시 이용은 밀레니얼에서 X와 Z
세대보다 더 높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러한 

이유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식생활 교육 경험률이 낮게 조

사되었기 때문에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식생활 및 영양 

교육이 필요하다(전다솜, 정복미, 2024). 밀레니얼은 다방

면의 식품에 관심이 높아, 다양한 식품군을 겨냥한 포괄적

인 마케팅 전략의 주요 타깃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X세대는 그래프상에서 왼쪽 상단에 위치하여, ‘해산물

류’, ‘유제품류’, ‘생과일류,’ 및 ‘샐러드류’와 밀접한 관계

를 나타냈다. 이는 X세대가 신선한 식품군에 대한 선호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서 X세

대의 식품군별 섭취량은 채소류, 과일류, 해조류, 어패류의 

섭취가 다른 세대들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전다솜, 
정복미, 2024). 이러한 결과는 X세대를 대상으로 한 해산

물 및 신선제품의 마케팅 전략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베이비부머는 그래프의 왼쪽 하단에 위치하며, ‘전 및 부

침개류’, ‘해산물찜류’, ‘김치 및 생채류’, 및 ‘해산물구이

류’ 등과 가까운 관계를 보였다. 도시 지역 성인의 농촌 치

유 관광 음식 특성 선호도 조사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기
능성 식품과 한약재로 만든 음식’, ‘질병 치료 음식’, ‘약선

요리’와 식재료는 ‘친환경과 유기농산물’, ‘제철 식재료’ 
등의 관심과 선호가 증가함을 확인하였다(박영희 외, 
2016). 이는 베이비부머가 자극적이지 않은 건강관리와 관

련된 제품군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대응일치분석을 통해 세대별로 인식하는 치

유음식에 대한 종류를 시각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세대 간 

음식 종류의 차이를 명확히 드러냈다. 특히, Z세대와 밀레

니얼은 고기류, 튀김류, 디저트류와 같은 젊은 층의 인식이 

높은 제품군에, X세대와 베이비부머는 해산물, 생채소류, 
김치류 등 전통적이고 건강관리와 관련된 제품군에 높은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각 

세대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

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치유음식 특성과 종류의 연관성

각 세대에 대해 다중요인분석(multiple factor analysis, 
MFA)을 수행하였고, 두 개의 주요 축(F1과 F2)을 기반으

로 다양한 요인들이 각 세대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시각

화 하였다. 각 세대는 각기 다른 위치에 분포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세대별로 구별되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줬다[그림 3]. 
Z세대와 가까운 오른쪽 상단 영역에는 ‘다양한’, ‘요리 

전문가가 만든’, ‘정갈한’과 같은 속성이 위치해 있으며, 관
련 식품은 ‘기타튀김류’, ‘치킨류’, ‘짠과자류’ ‘짠과자류’, 
‘디저트류’ 등을 선호하였다. Z세대는 다양함을 추구하였

는데, 이는 전통적인 음식뿐만 아니라 최신 트렌드를 이끄

는 새롭고 다양한 메뉴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디저트나 과

자와 같은 이른바 ‘신상’, ‘맛집’ 등에 주목하는 것이라 여

겨진다. 밀레니얼과 가까운 영역에는 ‘특별한’, ‘고급스러

운’, ‘이국적인’, ‘영양이 풍부한’, ‘힘이 나는’의 개념들이 

관련되었고, 음식은 ‘달지 않은 커피류와 차류’, ‘고기국 및 

탕류’, ‘고기구이 및 볶음류’, ‘매운양념고기류’, ‘식사빵

류’, ‘초콜릿류’ 등을 선호하였다. MZ세대가 음식 자체의 

향과 맛, 미적 및 식사의 행복감을 느끼는 세대이며, 음식 

섭취 가정 속에서 얻는 즐거움과 가치 등을 중시하는 것으

로 설명하였다. 또한 어릴때부터 매체를 통하여 다양한 문

화의 정보를 접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국적인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적고 개방적 자세를 취한다고 하였다(이유진, 김
태희, 2022). 

X세대와 가까운 특성은 ‘건강한’, ‘신선한’, ‘소화가 잘

되는’, ‘제철식재료’, ‘정성스러운’, ‘유기농’ 등과 가까이 

위치해 있으며, 음식 종류로는 ‘치즈 및 버터류’, ‘샐러드

류’, ‘회류’, ‘우유 및 요거트류’, ‘견과류’, ‘생과일류’ 등과 

관련이 많았다. 채식(사찰음식) 선택 동기에 대한 요인 중

에서 ‘건강 추구’가 40-50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으로 나타났다(박진표, 윤희정, 2024). 제철 음식 선택속성

이 만족도 영향에 미치는 것을 살펴보면 ‘제철음식의 조리

법’, ‘제철음식의 품질’ 등의 중요한 요인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치유음식 프로그램 수행 시 다양한 조리법을 연구

하고 식재료 품질에 집중하여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최유

미, 2021). X세대의 행복에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 결과, 남
녀 모든 응답자들이 ‘건강상태’, ‘안전감’ 등이라고 답변하

였고, 건강에 대한 식생활 형태, 식재료 선택 등의 많은 영

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민보경, 박민진, 2023).
베이비부머는 왼쪽 상단에 위치해 있는 ‘전통적인’, ‘가

정적인’, ‘영양 전문가가 만든’, ‘소박한’, ‘향토음식’의 개

념과 연관되었고, ‘떡한과류’, ‘전 및 부침개류’, ‘해산물구

이류’, ‘김치 및 생채류’ 등의 음식이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한 삶을 위하여 신선하고 

영양이 많은 음식을 선호하고 섭취하는 것으로 세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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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된다(이유진, 김태희, 2022).
 이 결과는 세대별로 선호하는 개념과 식품 속성이 다

르기 때문에, 각 세대를 대상으로 할 때 맞춤형 마케팅 전

략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Z세대

에는 트렌디하고 독특한 제품을 강조하는 반면, 베이비부

머세대에는 건강과 자연 친화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접근

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3] 치유음식 특성과 종류에 대한 다중요인분석 (Z, Z세대; M, 밀레니얼; X, X세대; Baby, 베이비부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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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촌 치유음식 콘텐츠 요구도 

<표 3>은 농촌에서 활용할 치유 음식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하여 세대별로 

분석하였다. 
사회형 콘텐츠 요구도 조사 결과, ‘전통음식, 향토/지역

특산음식, 세시음식, 지역특산주, 전통간식 먹기’가 ‘만들

기’보다 높은 요구도를 모든 세대에서 나타났으며, Z세대

는 다른 세대보다 ‘만들기’와 ‘먹기’에서 높은 선호도를 보

였다. 
Z세대는 다른 조사 항목에서 ‘다양함’ 등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만들기(체험)와 먹기(서비스)를 모두 경험해 보고

자 하는 요구가 있었다. 밀레니얼와 X세대는 대부분의 콘

텐츠에서 Z세대보다 낮은 요구도를 나타냈다. 사회형 유형

의 항목의 총 세대별 요구도 점수가 Z세대 〉X세대 〉밀

레니얼 〉베이비부머 순으로 확인되었고, 모든 세대에서 

‘농작물(식재료) 심기’는 ‘수확하기’보다는 낮은 점수를 

보였다. 안혜정, 강순아(2022)의 치유체험프로그램 연구

에 대한 시사점을 언급하였는데, 소비자의 만족도와 니즈

에 따라 단순 오락적 일탈적 프로그램보다는 교육적이고 

심미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고, 체험 비용에 대해서 

기존 관광체험프로그램보다 농촌 치유프로그램에 대해 더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응답하여 농촌 소득 창출에 기

대감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소비자의 

연령별 선호하는 체험 활동이 다르므로 요구도에 맞는 프

로그램을 적용하고, 교육적이면서 심미적인 치유음식 프

로그램과 더하여 충분한 비용을 받고 만족할 만한 서비스

를 제공함으로써 농촌의 이익 증가와 관광객 유입을 기대

해 볼 수 있다.   
정신적 유형의 콘텐츠 요구도 조사 결과, 사회형의 콘텐

츠 결과와 비슷하게 Z세대에서 높은 요구도를 보였고, ‘추
억의 음식 체험(떡메치기, 가마솥밥 짓기 등)’와 농가형 카

페체험(멍때리기, 사색하기 등)에 속하는 항목에서 Z세대 

〉밀레니얼 ≧ X세대 ≧베이비부머 순으로 확인되었다. 
응답자 대부분은 음식 체험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얻고, 참
여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농촌의 치유자원

은 도심 속 생활 때문에 발생되는 스트레스, 정서적 피로감, 
우울감 등을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며 주의(attention)를 회

복시켜서 정서적 치유를 가능하게 하는 이론을 ‘주의회복

이론(Attention Restoration Theory)’에 주목하고 있다(민
재한, 김경희, 2021). 즉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는 농촌의 

숲, 나무, 풀, 바람, 흙 등의 모든 자연 요소가 불수의적 주의

로 인하여 주의가 복원될 수 있고, 인간의 건강은 자연과 함

께 하는 것을 가장 기본으로 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민재

한, 김경희, 2021). 따라서 치유음식 프로그램을 참여하기 

위해 농촌지역을 방문하고 자연에서 체험하고 먹고 보고 

듣고 피부로 느끼는 시간을 통해 정신적 건강을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심리적 유형의 콘텐츠 요구도 조사 결과, ‘푸드, 컬러, 향

기 및 차 테라피’에 대하여 Z세대에서 높은 요구도를 확인

할 수 있었지만 다른 유형들보다 낮은 요구도를 보여였다. 
기존에 치유 도구로 사용되는 ‘테라피’ 종류들은 오랜시간 

동안 한정된 자원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새로

운 콘텐츠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수많은 선행연구에

서 보고한 것처럼 ‘푸드테라피’ 등은 한식이나 고전문화를 

활용한 프로그램 등이 대부분이고 음식을 약이라고 인식하

는 약식동원의 의미과 인체 면역력 증진 등에 한정적인 효

과에 국한되어 있다(고호용, 배현수, 2021). 본 연구의 주제

인 ‘치유’인 ‘힐링(healing)은 ‘치료’인 ‘테라피(therapy)’
와 약간은 비슷하지만 전문 의료진의 개입 등 일부는 다르

게 구분되므로 보다 넓은 의미의 치유활동의 가능성을 높

게 평가하고 있다(김민화 외, 2021). 따라서 푸드, 향기, 컬
러 테라피 등의 기존 프로그램 등을 발전시켜 다양한 치유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인지적 유형의 조사 결과, PC, 어플리케이션, 모바일 등

으로 수행해야 하는 ‘영양 진단’, ‘식단 짜기’ 등에는 Z세대

에서 높은 요구도를 보였고, ‘세미나와 강의 듣기’, ‘효능 

알기’ 등의 정보 제공에 대한 요구도는 베이비부머와 X세

대가 높게 나타나 두가지 형태로 분류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50대 이상 연령층은 건강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맞춤

형 식사(예: 콜레스테롤 저하 밀키트) 개발 등이 필요하다

고 하였기 때문에(최정화, 2021) 치유음식 프로그램 대상

자 방문시 사전에 맞춤형 식사의 제공 여부를 조사하여 적

용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노인층이 건강관련 레

스토랑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요인을 영양정보 제공 여부, 
건강식 메뉴 제공, 적당한 음식량(소량), 신선한 재료의 사

용 여부 등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우은주, 이상탁, 
2020) 치유음식 프로그램 적용 시 건강과 영양 정보 제공 

서비스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Ⅳ.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현재까지 연구가 수행되지 않은 치유음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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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구분

전체 p- 
value1)Z 밀레니얼 X 베이비부머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농작물(식재료) 심기 : 상추 심기 3.70a 0.98 3.47b 0.99 3.51ab 0.99 3.56ab 1.00 3.54 0.99 0.187
농작물(식재료) 수확하기 : 상추 수확하기 4.00 0.88 3.76 0.95 3.76 0.91 3.83 0.94 3.81 0.93 0.069
전통음식 만들기 : 갈비찜, 구절판 등 4.09a 0.86 3.61b 0.94 3.57b 1.01 3.44b 0.89 3.60 0.95 <0.001
전통음식 먹기 : 갈비찜, 구절판 등 4.31a 0.81 4.06b 0.84 3.97b 0.91 3.92b 0.80 4.02 0.85 <0.001
향토음식/지역특산음식 만들기 : 메밀전병 4.05a 0.80 3.68b 0.89 3.65b 0.94 3.66b 0.84 3.71 0.88 <0.001
향토음식/지역특산음식 먹기 : 메밀전병 4.20 0.89 3.98 0.83 4.03 0.84 4.01 0.72 4.03 0.81 0.090
세시음식(계절 음식) 만들기 : 진달래화전 등 4.01a 0.93 3.64b 0.96 3.61b 0.91 3.52b 0.87 3.64 0.92 <0.001
세시음식(계절 음식) 먹기 : 진달래화전 등 4.13a 0.92 3.84b 0.95 3.89b 0.86 3.85b 0.81 3.89 0.88 0.013
약선음식(한방보양식 등) 만들기 3.47 1.16 3.51 1.02 3.65 1.04 3.69 0.94 3.61 1.02 0.055
약선음식(한방보양식 등) 먹기 3.63b 1.18 3.75b 0.98 4.02a 0.91 4.03a 0.84 3.91 0.95 <0.001
디톡스 채식 음식(비우는 음식) 만들기 3.57 1.13 3.63 1.01 3.67 1.06 3.59 0.96 3.62 1.02 0.759
디톡스 채식 음식(비우는 음식) 먹기 3.62b 1.17 3.77ab 0.98 3.87a 0.97 3.90a 0.88 3.82 0.98 0.025
치유차 만들기 : 허브차 등 3.96a 0.94 3.82ab 0.89 3.75b 0.95 3.69b 0.94 3.77 0.93 0.027
치유차 마시기 : 허브차 등 4.05 0.95 3.96 0.84 4.00 0.83 3.94 0.87 3.98 0.86 0.640
지역특산주 만들기 : 막걸리, 지역와인 등 3.84a 1.13 3.67ab 1.07 3.53bc 1.09 3.37c 1.08 3.55 1.10 <0.001
지역특산주 마시기 : 막걸리, 지역와인 등 3.91a 1.21 3.79ab 1.07 3.66bc 1.08 3.57c 1.04 3.70 1.09 0.008
전통간식 만들기 : 떡, 약과 등 3.96a 0.97 3.61b 0.95 3.55b 0.96 3.53b 0.96 3.61 0.96 <0.001
전통간식 먹기 : 떡, 약과 등 4.06a 1.00 3.80b 0.93 3.80b 0.92 3.85b 0.86 3.86 0.91 0.042
전통발효식품 만들기 : 고추장, 식초 등 3.75a 0.98 3.46b 0.96 3.68a 1.06 3.71a 1.03 3.64 1.02 0.009
전통음료 만들기 : 과실청, 차 등 3.84 0.97 3.68 0.97 3.79 0.95 3.79 0.98 3.77 0.97 0.381
간편가공제품 만들기 : 잼, 소스 등) 3.84a 0.98 3.44b 0.96 3.43b 1.03 3.44b 0.97 3.49 0.99 <0.001
디저트 만들기 : 커피, 제빵 등 3.93a 1.01 3.54b 0.99 3.44b 1.00 3.43b 1.02 3.52 1.02 <0.001
해외음식 만들기 : 베트남 음식 등 3.19a 1.23 3.03ab 1.13 2.94b 1.06 2.86b 1.00 2.96 1.08 0.018
해외음식 먹기 : 베트남 음식 등 3.37 1.28 3.26 1.12 3.18 1.11 3.15 1.00 3.22 1.10 0.243

(사회형) 소계 3.85a 0.58 3.66b 0.56 3.67b 0.67 3.64b 0.60 3.68 0.61 0.006
추억의 음식 체험(떡메치기, 가마솥밥 짓기 등) 3.92a 0.90 3.48b 0.99 3.40b 0.99 3.37b 0.95 3.48 0.98 <0.001
명상, 다도 3.91 0.98 3.69 1.00 3.73 0.98 3.69 1.00 3.73 0.99 0.161
농가형 카페체험(멍때리기, 사색하기 등) 4.07a 0.92 3.84b 1.00 3.67b 1.00 3.68b 0.99 3.77 1.00 <0.001

(정신적) 소계 3.97a 0.74 3.67b 0.75 3.60b 0.81 3.58b 0.81 3.66 0.79 <0.001
푸드테라피(식재료로 얼굴그리기 등) 3.23a 1.24 3.00b 1.15 2.91b 1.05 2.87b 0.96 2.96 1.08 0.009
컬러테라피(무지개밥상 등) 3.59a 1.08 3.31b 1.05 3.27b 1.05 3.15b 0.96 3.28 1.03 0.001
향기(아로마)테라피 3.84a 1.06 3.73ab 0.95 3.58bc 0.98 3.44c 0.95 3.60 0.98 <0.001
차 테라피 3.94a 0.94 3.77ab 0.91 3.68b 0.96 3.49c 0.93 3.67 0.94 <0.001
식재료 오감 체험 3.73 1.08 3.61 0.98 3.58 0.99 3.57 0.91 3.61 0.97 0.425

(심리적) 소계 3.67a 0.83 3.48b 0.78 3.40bc 0.84 3.30c 0.79 3.42 0.81 <0.001
나의 식생활/영양 진단하기 4.22a 0.92 3.96b 0.91 3.91b 0.86 4.01b 0.81 4.00 0.87 0.009
나에게 맞는 건강식단 짜기(과잉/부족 영양소, 연령별) 4.27 0.83 4.04 0.94 4.03 0.87 4.05 0.81 4.07 0.86 0.055
나에게 맞는 음식/식단 만들기(과잉/부족 영양소, 연령별) 4.20 0.88 3.99 0.93 4.00 0.89 4.02 0.82 4.03 0.87 0.148
식생활/영양/건강 세미나 3.84a 1.02 3.48b 1.06 3.67a 0.92 3.82a 0.83 3.70 0.95 <0.001
치유음식 스토리텔링 듣기 3.43bc 1.19 3.30c 1.09 3.61ab 0.97 3.69a 0.86 3.54 1.01 <0.001
농특산물 효능 알아보기 3.56b 1.08 3.41b 1.05 3.79a 0.87 3.86a 0.79 3.69 0.94 <0.001
약초/약선음식 효능 알아보기 3.54b 1.14 3.39b 1.07 3.77a 0.93 3.90a 0.85 3.69 0.99 <0.001

(인지적) 소계 3.85a 0.73 3.63b 0.76 3.79a 0.75 3.84a 0.66 3.78 0.72 0.001

<표 3> 세대별 치유음식 콘텐츠 요구도

1) 일원배치분산분석에 의한 유의확률
a-c 서로 다른 문자는 Duncan의 사후검정 결과 α=0.05 수준에서 집단간 유의적인 차이가 있음(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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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인식도 및 요구도를 세대별로 나누어서 다양한 요인

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치유음식에 대한 다양한 인식 유형을 건강, 정서 안정

감, 정서 치료회복, 정서 만족감, 섭취환경, 배경지식, 식재

료, 감각특성, 음식형태 등으로 구분하였고, 세대별 치유음

식에 대한 인식이 유의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밀레니얼과 Z세대는 감각적 품질과 유행에 민감하고, 베이

비부머와 X세대는 식재료, 배경지식, 감각 특성 등을 중요

시하였고 각 세대에 맞춘 맞춤형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그러나 모든 세대에서 치유음식은 정신적 안정감과 

건강 증진 및 섭취환경(편안한, 여유롭게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특히 건강과 관련된 효과

에 대해서는 높은 인식을 가지고 있어, 치유음식이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모두 기여하는 음식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

으로 생각된다.
치유음식 특성(개념)과 음식 종류를 대응일치분석(CA)

과 다중요인분석(MFA)으로 평가했을 때, Z세대는 ‘든든

한’, ‘익숙한’, ‘정갈한’, ‘요리 전문가가 만든’, ‘이열치열

의’, ‘희귀한’ ‘다양한' 등의 특성 키워드와 ‘치킨류’, ‘크런

치 및 바류’, ‘디저트류’, ‘아이스크림류’ 및 ‘단맛음료류’ 
등의 음식 종류와 가까운 관계를 나타냈다. 밀레니얼은 ‘고
급스러운’, ‘이완되는’, ‘특별한’ 등의 특성과 ‘고기류’, ‘초
콜릿류’, ‘분식류’ 및 ‘달지 않은 커피류 및 차류’ 등의 음식

종류와 관련이 있었다. X세대는 ‘제철식재료', ‘신선한', 
‘소화가 잘되는', ‘건강한’ 등의 키워드와 ‘해산물류’, ‘유제

품류’, ‘생과일류,’ 및 ‘샐러드류’ 등의 음식종류와 밀접한 

관계를 나타냈다. 베이비부머는 ‘전통적인’, ‘영양전문가

가 만든’, ‘가정적인’, ‘소박한’, ‘향토음식’ 등의 특성과 가

까이 위치하였고, 전 및 부침개류’, ‘해산물찜류’, ‘김치 및 

생채류’, 및 ‘해산물구이류’ 등의 음식종류와 가까운 관계

를 보였다.
농촌 치유음식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요구도 조사 결과, 

‘전통음식, 향토/지역특산음식, 세시음식, 지역특산주, 전
통간식 먹기’가 ‘만들기’보다 높은 요구도를 모든 세대에

서 나타났으며, Z세대는 다른 세대보다 모든 체험 콘텐츠

에 높은 관심을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푸드, 컬러, 향기 

및 차 테라피’에 대하여 Z세대에서 높은 요구도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낮은 요구도를 나타냈

다. ‘영양 진단’, ‘식단 짜기’ 등에는 Z세대에서 높은 요구

도를 보였고, ‘세미나와 강의 듣기’, ‘효능 알기’ 등의 정보 

제공에 대한 요구도는 베이비부머와 X세대가 높게 나타

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치유음식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모든 세대에서 치유음식을 육

체적과 정신적으로 ‘건강한’의 특성(개념)과 높은 관련성

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치유음식 프로그램 적

용단계에서 건강과 관련된 활동(예: 스트레스 지수 측정, 
뇌파 측정, 건강 식단 만들기&먹기 등)을 통해 체험 후 건

강관리에 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 할 수 있도록 지원

해 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세대

별로 인식하는 유형과 특성(개념)은 비슷하다고 하지만 실

제 현장에서 요구하는 세대별 치유음식 종류와 서비스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적절한 대처와 방법 모색이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부모(X세대)와 자녀(Z세대)가 함

께 치유농장에 방문하였을 때, 함께 할 수 있는 치유음식 프

로그램이 현재로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치유음식 제

조 시 같은 식재료(제철식재료, 지역특산물)를 사용하더라

도 조리방법, 맛, 양, 음식 담는법, 부재료 등을 고려하여 일

괄적인 방식이 아닌 세대별로 차별화되고 다양한 메뉴를 

개발하고 홍보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치유음식, 세대간 인식, 대응일치분석, 다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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